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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F, 바이오에너지 관세 인하 촉구
개발도상국 수출시장 확대 기회 제공해야 … 브라질산 에탄올 우수 언급

국제통화기금(IMF)이 미국과 유럽연합(EU) 등 선진국에 대해 바이오에너지 수입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

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.

IMF는 <세계경제전망>에서 “미국과 EU는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

수입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고 주장했다.

IMF는 “미국과 EU는 생산비용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생산되

는 바이오에너지가 쉽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
옥수수를 이용하는 미국산 에탄올에 비해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브라질산 에탄올이 가격 경쟁력과 환경보호 

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.

특히, 미국과 EU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곡물이 대량 사용

돼 곡물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

또 선진국의 수입관세 인하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개발도상국 수출시장 확대와 경제

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IMF는 덧붙였다.

미국 정부는 현재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해 갤런당 0.54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, 별도로 자국 옥

수수 생산농가에 에탄올 생산량 갤런당 0.51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.

브라질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수입관세가 에탄올 국제시장 가격 형성을 왜곡한다며 철폐를 요구하고 

있다.

EU 역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최대 70%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

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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